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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설명자료

보도시점 : 배포 즉시 보도 가능 / 배포 : 2024. 3. 8.(금)

고속축중기 운영실태를 전수조사하고, 미흡한 점을 
조속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< 관련 보도 (KBS 9시뉴스, 3.7) >

◈ 화물차 과적 단속 시스템…‘무용지물’

ㅇ 1차로 과적 의심차량을 선별하는 고속축중계의 정확도가 떨어져, 실제 과적
차량이 단속이 제대로 안되는 상황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과적 단속의 효율성을 위해 과적 의심차량을 

사전에 선별하기 위해 고속축중기를 도입하였으며, 도입 당시(2002년) 

국제적으로 주로 사용되던 방식(세라믹센서)을 적용하였습니다. 

 ㅇ 아울러, 운영 중인 고속축중기에 대해 평균 15% 수준의 오차율을 목표로 

점검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 

□ 다만, 현재 사용 중인 고속축중기 방식(세라믹센서)은 겨울철, 야간 등 

기온이 낮은 경우에는 계측 오차가 많이 발생하여 과적 단속의 실효성이 

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.

□ 따라서, 즉시 전국 16개 개소의 고속축중기에 대해 오차율 등을 전수 

조사할 계획이며, 문제가 발견된 곳은 이동식 단속 강화 등을 통해 과적 

단속체계를 보완할 예정입니다.

 ㅇ 또한, 단기적으로는 전문가 자문과 함께, 운영 중인 고속축중기 교체 

주기,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좀 더 정밀도가 높은 고속

축중기 방식(퀄츠센서)으로 교체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,

 ㅇ 장기적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개발사업*을 통해 과적 단속 기술의 

정확도를 높이면서, 기술의 국산화도 추진하겠습니다.

      * AI데이터 중심의 화물차 운송 안전향상 기술개발 R&D(’22~’26) / 정확도 95%이상, 국산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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